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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깐깐한 한국 여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지속적인 제품개발

2.다양한 제품라인업 등 풍부한 포트폴리오

3.흡수력과 착용감을 가장 중시하는 여심잡기 성공

4.소비자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친근한 브랜드 형성 성공

5.국내에 머물지 않고 2011년 3월 충주에 전용 공장 설립하여 세계 시장 진출

1985
국내최초 코텍스 
팬티라이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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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국내최초 '알파 커버'를 
적용한 '니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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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국내최초 코텍스 
1회용 생리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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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유한킴벌리 
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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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최초의 접착식 생리대 '뉴 후리덤' 
1회용 생리대 출시
-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광고에 출연해 더욱 화제

05

1995
화이트 생리대 출시
- 생리 초기 2~3일에 양이 
   많은 점에 착안(흡수량 강조)
- 생리혈이 닿자마자 바로 흡수하는 
   흡수커버 적용(흡수량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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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좋은느낌 생리대 출시
- 부드러운 착용감을 강조(부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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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화이트 프리미엄 출시03

2008
화이트 9세대, 
좋은느낌 5세대, 
좋은느낌 ‘순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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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애니데이 오가닉코튼 출시
- 팬티라이너
- 100% 유기농 순면커버로 
   순면 속옷을 입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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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좋은느낌 와이드&롱 출시
- 팬티라이너
- 패드가 5mm 넓어짐
   (생리혈이 새는 것을 강하게
    막아 심리적 안정감)

06

2012
좋은느낌 오가닉 코튼 출시
- 100% 순면커버 사용
- 업계 최초로 
   미국 유기농교역협회에서 
   오가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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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화이트 시크릿홀 
허브랑 출시

03

2012
좋은 느낌 스키니핏 출시
- 활동적 여성을 위한 제품
- ‘X자’모양의 흡수구조 적용, 
   몸에 꼭 맞는 착용감
- 격한 활동에도 새지 않아 안심
- 기존 제품 대비 가볍고 얇아진 
  ‘하이퍼 울트라’패드 구조로 
  착용하지 않은 듯한 편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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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분야별 1위 인증(KMAC)49

유한킴벌리
(화이트, 
좋은 느낌)

51
기타 5~6개 업체

(단위 %, 대형마트 기준)

2012
애니데이 에어홀 출시
- 660개의 에어홀
- 상쾌하고 
   산뜻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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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좋은느낌 한초랑, 애니데이 
한초랑, 화이트 허브랑 출시
- 소취기능 추가 (익모초, 
   강화약쑥 등 한약제 성분)
- 특히 더운 여름철 
   생리대 사용시 
   냄새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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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좋은느낌 한초랑 오가닉코튼 커버출시
- 한방과 오가닉코튼을 함께 적용
- 기존 한방 생리대의 강한 향을 
   부드럽게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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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오버나이트 출시
- 취침가드 디자인 및 안심 샘 방지성 적용 
- 밤새 샐 걱정 없이 편안한 수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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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화이트 시크릿걸 출시
- 취침가드 디자인 및 안심 샘 방지성 적용 
- 초경이 빨라진 10대를 위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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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생리대 사용법과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개발 연혁 (~1971)

올바른

생리대 사용법

종류별 생리대 사용법?

Sanitary pad
생리대 알아보기

국내 
생리대시장

점유율

무려 15년간 
생리대 시장 1위를 독주하는
유한킴벌리의 성공요인

생리 양에 맞게 생리대 종류와 크기 선택 후, 
접착면을 속옷에 부착

- 개인차가 크므로 여러 제품을 비교 후 자신에게 맞게 선택
- 특히 생리 시 생리 양에 맞추어 대, 중, 소의 크기를 선택
- 생리가 끝날 무렵에는 소형이나 팬티라이너로 관리 
- 야간에는 생리혈이 새지 않도록 오버나이트용으로 사용
- 착용 시 접착면이 있는 쪽을 속옷(팬티)에 붙임 
- 날개형은 속옷을 감싸듯이 날개를 반대편으로 접음 
- 속옷을 입은 후, 생리대가 중앙에 맞게 왔는지, 
   구겨지거나 접힌 곳은 없는지 확인

생리대 보관과 
사용 후 처리?
습한 곳을 피해 보관하고 
버릴 때는 꼭 휴지통에

- 습하거나 더운 곳은 피하고 벌레 등 
   이물질 유입의 염려가 없는 곳에 
   구겨지지 않게 보관
- 사용한 생리대를 버릴 때에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사용한 생리대 뒷면의 
   접착면을 이용하여 둥글게 말은 후 교체할 
   생리대 포장지 또는 화장지로 싸서 버릴 것
- 생리대는 물에 녹지 않아서 변기에 버리면 
   변기가 막히므로 꼭 휴지통에 버릴 것

생리 기간 중 목욕?
생리 기간에는 가벼운 샤워 등

- 생리 기간 중에는 자궁 경부가 열려있기 때문에 
  세균 감염 가능성이 크므로 대중목욕탕이나 
  수영은 가급적 피하고 샤워 정도로 몸을 관리
- 비누 세정이나 질 세정제를 사용한 좌욕보다 
   흐르는 물로만 씻기
- 생리대를 바꿔줄 때마다 외음부를 깨끗하게 씻고, 
  세정이 힘들면 티슈 혹은 물티슈 등으로 닦기
- 과도한 세정은 질 내부의 정상균까지 씻어낼 수 
   있으므로 피하기

생리대는 어떻게 구성?
크게 표지, 흡수체, 방수층으로 구성

- 표지 : 폴리에틸렌, 레이욘 식물섬유, 인조섬유 등
- 흡수체 : 펄프, 고흡수성수지 등 
- 방수층 : 폴리에틸렌 성분

생리통의 원인이 생리대?
의학적 근거가 없음

- 생리통은 1차성 생리통(원발성)과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등 
   자궁, 난소 부위의 이상으로 인한 2차성 생리통(속발성)이 있는데 
   최근까지도 생리대가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의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음
- 생리통이 있다면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지 말고
   반드시 병원 진료를 통해 생리통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야 함

생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부질환 예방법?
2~3시간에 한번 생리대 교체

- 생리 기간 중 생기는 피부질환 대부분 
   생리대 교체 시간 문제로 나타남
- 양이 많은 날을 기준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게 
   2~3시간에 한번씩 교체해야 세균 감염과 
   피부 트러블을 막을 수 있음 
- 생리대를 오래 사용시 질 분비물이 
   생리 기간 중 약해진 피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음 
- 생리 양이 적더라도 
   오래 사용하지 않기 
- 통풍이 잘 되는 
   옷 선택

방수층

흡수체
표지


